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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Part-Time Job,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

Jeon, Yeong-U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Youth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Background: Many adolescents work part-time jobs for financial motives such as pocket money or living expenses, but 

other adolescents work part-time jobs for non-monetary motives such as interests and social experiences. Although the 

effect of adolescents' part-time job motivation on career development may be different,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thi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part-time job,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Methodolog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th graders(N = 10,558)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year of KEEPⅡ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Ⅱ)(2016) conduct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data of 9,666 students, excluding cases with missing valu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BM SPSS software (Version 

26).

Findings: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t-time job exper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t-time job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 other words, adolescents with non-monetary 

part-time job motives had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an those with monetary 

motives.

Conclusions: The motivation for part-time job of adolescents affects their career development. Effective intervention by 

youth leaders is important when adolescents choose and perform part-tim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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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많은 청소년들은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다른 청소년

들은 흥미와 사회경험 등 비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를 탐색

하는데 있다.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KEEPⅡ((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Ⅱ) 1차(2016)년도에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이며(N = 10,558),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9,666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소프트웨어(Version 26)를 활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를 가진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보였다.

시사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는 그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선택하

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의 효과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주요어: 아르바이트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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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일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진다. 또한 숙련과 역량을 습득하고 사회적 

접촉을 도모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

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소진(burn-out)이나 집단따돌림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의 

이중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인간과 노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서 자기

실현의 기회가 발생한다고 보았다[1].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나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직업적 관심과 역

량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반은 청소년기에 형성된다[2]. 청소년에게 현재와 미래의 직업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는 통로이다. 청소년은 일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이 채워야 할 자

신만의 자리가 있음을 느낀다[3]. 즉, 청소년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하고 싶은 일에

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4].

청소년이 현재 수행하는 일은 대체로 ‘아르바이트’ 혹은 ‘알바’로 불린다. 아르바이트(arbeit)는 

노동을 뜻하는 독일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실에서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업무환경도 그다

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젊을 때 잠깐 하는 일로 여겨진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와 학

업 중심의 생활방식이 청소년기의 표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수행을 

일탈행위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상당수의 논문에서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은 학업이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6, 7], 각종 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8, 9, 10, 11]. 

그러나 일에는 이중적 속성이 있듯이, 청소년이 수행하는 아르바이트도 부정적인 면과 함께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helping opportunities)를 

가지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와 동료의 지원(supervisor & coworker support)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일에서 자율성(autonomy)과 학습 기회(learning opportunities)뿐만 아니라 특

정 기술을 활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12].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의 성격과 아르바이

트를 선택한 동기 등 다차원적인 탐색과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과 그곳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수동적으로 선택하거나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선별하여 찾고, 일할 시간을 

정하며, 고용의 조건과 질을 주도적으로 선택한다[13]. 또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동

기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61.1%는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만, 34.0%는 사회경험이나 재미 등 비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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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14]. 이처럼 청소년은 금전뿐만 아니라 개인적 흥미와 사회경험 

등 다양한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데, 일부 질적 연구에서는 비금전적 동기로 시작한 청

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자기성장 및 미래준비 등과 관련 있다고 제시하였다[15, 16]. 이처럼 청소

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는 그들의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17],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진로발달의 하위 개념이자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career decision-marking self-efficacy)과 진로성숙(career maturation)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기반

하여[18, 19],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밝히

고자 한다. 한편, 이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

바이트 동기에 관한 자료를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아

르바이트 경험을 중심으로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기에 이 둘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

하는 것은 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가정배경과 학교 및 교육배경을 통제하

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

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바람직

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조건과 교육적 실천을 모색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및 참여 요인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4.6%로, 2016년 11.3%, 

2018년 9.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4].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4%, 고등학생은 7.6%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업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6.7%로 높게 나타났다[14].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은 대체로 1학년에서 2학년 여름

방학 시점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보다 

빠르게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는 아르바이트 동기에서도 확인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중 61.1%가 용돈이나 생활비와 관련된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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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MCA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활용한 장원섭(2001)은 가정의 경제력이 낮을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용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제시하였다[21]. 고용정보원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를 활용한 양정호

(2004)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교육수준 및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일반계 고등학생

에 비해 직업계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22]. 한국청소년패널

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1-3년차 자료를 활용한 유성렬(2010)은 중3 시기의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으로는 전년도의 학교성적, 전년도 음주와 흡연경험 등으로, 고1 시기는 전년도의 학

교성적과 음주경험, 고등학교의 유형 등으로 제시하였다[23]. 그리고 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

사(YP2007) 1-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이기혜 등(2016)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적이 낮은 학생

일수록 고등학교 입학 이후 아르바이트를 보다 많이 경험하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아르바

이트 참여와 부적인 관계가 있지만 교우관계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20]. 종합하

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가정의 경제력이 낮을수록[20, 21, 22], 학업성적이 낮을수록[20, 22, 

2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가출[21] 및 음주․

흡연[23]과 같은 일탈 경험과 관련이 있고, 비행성이 높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것

처럼 보인다[9].

2.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일이 인간에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아르바이트도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

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

면,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학업을 방해하며,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 진학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ff 등(2019)은 미국의 2009년 고등학교 종단 연구(the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 of 2009)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고용강도(employment intensity)와 고등학교 성적 

및 중퇴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주당 2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intensive work)은 낮은 성적

과 고등학교 중퇴의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7].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가족배경이나 이전의 학업성적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아르바이트는 현재의 학업 성적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며[6], 청소년기 노동경험, 주당노동시간, 노동지속기간은 대학 진학의 가능성을 

낮추고, 진학을 하더라고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을 높였으나, 취업 가능

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24].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비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지

속시간이 길수록, 주당 근무일수와 일일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중학생은 아르바이트로 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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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무단결석, 흡연, 음

주, 가출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25]. 또한 고등학생의 노동강도와 지속정도는 음주, 흡연, 문

제행동, 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로와 숙련수준은 청소년의 부적응행동 중 음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

다 흡연, 음주, 고카페인, 위험 성행동이 높게 나타났다[11].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

이트 경험이 학교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음주빈도와 공격성을 이중매개로 학

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0]. 

한편, Mortimer(2010)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강도와 지속 시간이 적절할 때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정적 결과로 제시되는 음주, 흡연, 약물사용 등 부적응 행동

은 아르바이트 자체보다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에 기인한다고 제시하였다[26]. 즉, 이미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과도한 노동(intensive work)을 선택하는데, 이는 노동이 ‘성인의 지위

에 대한 주장(claims to adult status)’을 나타내며 ‘가짜 성숙(pseudo-maturity)’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수입이 부적응 행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아

르바이트 자체가 청소년 발달에 나쁜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제언하였다[26].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미칠 수 있다. 어떤 성

인에게 일터는 즐거운 공간이지만 다른 성인에게는 고통의 장소이듯이,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장소는 부모와 교사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즐거운 놀이터인 반면, 장시간 높은 

강도의 일을 해야 하는 힘든 일터가 될 수 있다[27]. 또한 아르바이트는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값진 경험이기도 하지만, 충실한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며 충동적 

소비를 초래하는 후회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27]. 이렇듯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중심 

알바’로 구조화될 수 있으며 ‘주변 알바’로 구조화될 수도 있다[28]. 일정한 시간 동안 함께 일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안정된 장소에서의 고유한 업무가 뒷받침될 때 ‘중심 알바’의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 경우에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주변 알바’로 구조화될 수도 있는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는 빠르게 충족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유한 업무를 숙달하기

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낯설고 불안한 공간에서 소속감을 느낄만한 어떠한 연결고리도 

찾지 못할 수 있다[28]. 

3.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청소년기 적절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며, 특히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높일 수 있다[17]. 일반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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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지된 능력을 말한다[2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주요 변인 중 하나인 자

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은 한 사람의 노력 강도를 결정하는데[30],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로탐색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은 반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효능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아르

바이트 경험이 구직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31], 오히려 진로결정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반면, Cunnien 등(2009)은 청소년기 일 경험(work 

experience)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제시했는데,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낮은 강도로 일한 청소

년(steady workers)은 단기간 동안 낮은 강도로 일한 청소년(occasional workers)과 단기간 동안 높은 

강도로 일한 청소년(sporadic workers)보다 경제적 효능감(economic efficacy)과 일반적 효능감

(generalized self-efficacy)이 높게 나타났다[18]. 또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상사의 지원(supervisory 

support)도 청소년의 경제적 효능감과 일반적 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르바이

트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있음을 알 수 있다[18].

진로성숙은 Super(1955)가 제시한 직업성숙(vocational maturity)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진로발달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혹은 효과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준비

도를 말한다[33, 34]. 진로성숙은 상당한 수준의 자기인식, 직업에 대한 지식, 계획수립능력의 

개발과 같은 청소년기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35]. 이렇듯 진로성숙은 몇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

는데,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태도와 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 태도는 진로결정에서의 결정

(decisiveness), 몰입(involvement), 독립(independence), 지향(orientation), 타협(compromise)으로, 역량은 

자기평가(self-appraisal), 직업정보(occupational information), 목표선택(goal selection), 계획(planning), 

문제해결(problem solving)로 제시하였다[36]. 그리고 임언 등(2001)은 진로성숙을 태도와 능력 및 

행동으로 구분하였는데, 태도는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로, 능력은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직업지식으로, 행동은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으로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다[37].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성숙의 관계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청소년

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지만[38, 39], 청

소년 아르바이트 업무의 자율성은 진로의식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업무만족도가 아르바

이트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제시한 연구도 있다[40]. 일반적으로 업

무에 대한 자율성이 높을 때 구성원은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는 내적 동기와 작업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4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업무의 자율성과 진로성

숙 간의 관계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성숙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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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고된 현실에 직면하지만 이를 통해 성장을 경

험하기도 한다[15].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아르바이트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

는데, 이는 청소년의 개인적 성향, 아르바이트 동기, 일에 대한 가치지향성, 작업 환경이나 부모

로부터의 지지 등과 관련 있다[19]. 그래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정확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 등 다양한 변인들이 탐색되어야 한다. 

특히, 일은 돈을 벌기 위해 정신적 혹은 육체적 노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족감과 성취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어떤 청소년들은 가정경제 

보조, 소비욕구 충족, 독립성 추구 등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다른 청소년들은 자

기성장 및 미래준비 등 비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한다[15]. 이처럼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

련되어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16]. 요컨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에서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Ⅱ: 이하 KEEPⅡ) 1차년도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EEPⅡ는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의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 2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패널의 표본은 지역별(일반계고), 

학교유형별(특성화고), 설립유형별(외국어고, 예술고)로 층화추출법을 통해 추출되거나 단순무작

위(과학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로 추출되었다. 층화추출법을 통해 추출한 표본은 대표성을 높이

기 위해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1차로 추출된 학교에서 5개 학급을 추출하

고 학급에서 계통추출법으로 5명의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한

편, KEEPⅡ 1차(2016)년도에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담임교사의 특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 설문과 별도로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학생의 담임교사, 조사 

참여 학교의 학교행정가(교감․교무담당)를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42]). 이 연구의 연구대

상은 KEEPⅡ 1차(2016)년도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이며(N = 10,558), 결측치가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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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공통

변량

요인

적재값

나는 내가 원하는(혹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윤리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다. [Y16S01126]
.526 .725

나는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경과 고정관념을 설명할 수 있

다. [Y16S01127]
.454 .674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등교육 기관의 종류를 설

명할 수 있다. [Y16S01128]
.425 .652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 학과의 정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

할 수 있다. [Y16S01129]
.608 .780

나는 희망(관심)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 

[Y16S01130]
.625 .791

나는 여러 가지 직업 정보 중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Y16S01131]
.460 .678

나는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Y16S01133] .533 .730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Y16S01137] .396 .629

고유값 4.027

분산비율(%) 50.34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70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Chi-square 29050.738

df(p) 28(p<.001)

<표 Ⅲ-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례를 제외한 9,666명(여학생 = 4,559명(47.2%), 남학생 = 5,107명(52.8%))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변수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나는 

희망(관심)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 등 8개의 문항이 포함되

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문항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8개 문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약 50.3%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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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계획성)

요인2

(자기이해)

요인3

(직업지식)

나는 내가 원하는(혹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Y16S01132]
.767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내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 [Y16S01134]
.846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를 준비하는 방

법을 알고 있다. [Y16S01135]
.883

나는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

하는 기준이 있다. [Y16S01136]
.766

나는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를 개척한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

다. [Y16S01124]
.896

나는 일과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고 있다. 

[Y16S01125]
.886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Y16S13012] -.874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Y16S13013] -.885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Y16S13014] -.794

고유값 4.165 1.194 1.104

분산비율(%) 46.278 13.266 12.264

누적비율(%) 46.278 59.544 71.808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46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Chi-square 35089.742

df(p) 36(p<.001)

<표 Ⅲ-2> 진로성숙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 참조).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는 .858로 양호

하게 나타났다.

진로성숙은 계획성, 직업에 대한 지식, 자기이해로 구성되었다. 계획성은 “나는 고등학교 졸

업 이후의 내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 등 4개의 문항, 직업에 대한 

지식은 “나는 일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고 있다.” 등 2개 문항, 자기이해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등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

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문항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직접 오블리민(oblimin)

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이 각 구인을 측정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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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경험
있음 3.38 0.634

8.458*** -
3.72 0.754

5.461*** -
없음 3.52 0.632 3.82 0.719

동기

비금전적(a) 3.52 0.660

52.093*** a, c>b

3.85 0.737

26.233*** a, c>b금전적(b) 3.34 0.619 3.68 0.755

미경험(c) 3.52 0.632 3.82 0.719

*p < .05, **p < .01, ***p<.001

<표 Ⅲ-3>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동기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차이

목들의 변량을 적합하게 설명함에 따라 구인타당도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Ⅲ-2> 참

조). 진로성숙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는 .85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아르바이트 동기이다. 아르바이트 동기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

답자를 대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

었으며 9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1 =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2 =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 3 

=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4 = 용돈이 필요해서, 5 =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6 = 부모로부

터 독립하고 싶어서, 7 =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 8 = 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 9 = 

기타).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를 금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

은 경우에 관심이 있으므로,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용돈이 필

요해서”,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를 하나로 범주로 구분하였다

(금전적 동기). 다음으로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 “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를 또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였다(비금전적 동기). “9 

= 기타”는 아르바이트 동기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집단을 추가하여 아르바이트 동기 변수를 구성하였다(금전

적 = 1,629(16.9%), 비금전적 = 530(5.5%), 미경험 = 7,507(77.7%)).

한편,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아르바이트 동기

가 각각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도 

변수로 투입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16년 8월까지 돈을 받고 일

을 한 적이 있습니까?[Y16S06001]”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1 = 예, 2 = 아니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동기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차이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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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

숙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동기가 ‘금전적’인 집단은 ‘비금전

적’인 집단 및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이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동기가 ‘비금전적’인 집단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Ⅲ-3> 참조).

다.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5, 38, 39],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

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정배경 변수들과 학교 및 교육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가

정배경과 관련된 변수는 성별(1 = 남학생; 2 = 여학생), 가구소득, 부모학력, 부모와의 대화였

다.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은 학생의 보호자(학부모)가 가구설문지에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귀택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

까?[W16H06001]”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만원 단위에서 자연 로그

값(ln)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학생의 남성(여성) 보호자는 학교를 어디까

지 다녔습니까? 혹은 다니고 있습니까?”, “학생의 남성(여성) 보호자의 최종학교 졸업여부는 어

떠합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자의 질문에는 8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으며(1 = 

무학, 2 = 초등학교, 3 = 중학교, 4 = 고등학교, 5 = 2-3년제 대학, 6 = 4년제 대학, 7 = 대

학원(석사), 8 = 대학원(박사)), 후자의 질문에는 3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1 = 졸업, 2 = 중

퇴, 3 = 재학). 부모학력은 졸업을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1 = 중졸 이하, 2 = 

고졸, 3 = 전문대졸, 4 = 대졸, 5 = 대학원졸),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어머니의 최종학력 중 높

은 것을 변수 값으로 사용하였다1). 부모와의 대화는 “부모님(보호자)과 다음 내용에 대해 얼마

나 자주 대화합니까?”의 질문에 대한 4개의 하위문항(“나의 흥미와 적성([Y16S03049])”, “나의 미

래 직업(꿈, 희망)([Y16S03050])”, “학교 및 학과 선택([Y16S03051])”, “삶의 가치관([Y16S03052])”)

으로 측정되었으며, 5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1 = 전혀 하지 않음, 2 = 월 1회 정도, 3 = 

주 1~2회 정도, 4 = 주 3~4회 정도, 5 = 거의 매일). 부모와의 대화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88이었다.

학교 및 교육과 관련된 변수는 학교유형, 학업성취, 교육포부, 진로교육만족도, 현장체험경험

이었다. 학교유형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Y16S01001])”의 단일 문항으로 측

정되었으며, 응답자에게 8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1= 일반고등학교, 2 = 자율고등학교, 3 = 

특성화고등학교, 4 = 과학고등학교, 5 =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6 = 예술고등학교, 7 

= 체육고등학교, 8 = 마이스터고등학교).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과

1) 이 연구에서는 남성보호자가 아버지인 사례와 여성보호자가 어머니인 사례만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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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계고로,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를 

예체능계고,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직업계고로 구분하였다. 학교 유형별 빈도

는 일반계고 6,007명(62.1%), 예체능계고 444명(4.6%), 직업계고 3,215명(33.3%)이었다. 학업성취는 

국어([Y16S01048]), 수학([Y16S01051]), 영어([Y16S01054]) 교과목에 대해 각각 “잘한다.”고 인식하

는 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처리하였다. 교육포부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

기를 희망합니까?([Y16S07001])”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고(1 = 고등학교, 2 = 2-3년제 대학, 

3 = 4-6년제 대학교, 4 = 대학원 석사, 5 = 대학원 박사), 진로교육만족도는 “학교에서 수행하

는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습니까?([Y16S01087])”에 대한 응답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그리고 현장체험경험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부터 2016년 8월까지 현장체험 경험이 있습니까?([Y16S05001])”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1 

= 예, 2= 아니요).

전체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Ⅲ-4>와 같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49 0.635 1.00 5.00

진로성숙 3.80 0.728 1.00 5.00

가정배경 성별(0=여학생, 1=남학생) 0.53 0.499 - -

부모학력 3.05 1.106 1.00 5.00

가구소득(ln) 6.08 0.581 1.95 8.99

부모와의 대화 2.77 0.967 1.00 5.00

학교 및 

교육배경

학교유형(0=일반계, 1=직업계) 0.33 0.471 - -

학교유형(0=일반계, 1=예체능계) 0.05 0.209 - -

학업성취 2.95 0.763 1.00 5.00

교육포부 2.76 1.048 1.00 5.00

진로교육만족도 3.27 0.932 1.00 5.00

현장체험경험(0=없음, 1=있음) 0.69 0.462 -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0=없음, 1=있음) 0.22 0.417 - -

아르바이트 동기(0=금전, 1=비금전) 0.05 0.228 - -

아르바이트 동기(0=금전, 1=무경험) 0.78 0.417 - -

<표 Ⅲ-4> 변수의 기술통계(N=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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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소프트웨어(Version 26)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Ⅳ-1>과 같다. 모

형 1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며, 이들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B = .012, p>.05). 모형 2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나(B = .119, p<.001), 아르바이트 무경험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B = .017, p>.05). 즉, 청소년

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르

바이트 동기를 구분해서 분석하면 비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

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보다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가정배경으로 설정한 성별, 부모학력, 부모와의 대화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구소득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및 교육배경으로 

설정한 학교유형, 학업성취, 교육포부, 진로교육 만족도, 현장체험경험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의 관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검증하

기 위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Ⅳ-2>와 같다. 모형 1은 청소년의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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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1 모형 2

B S.E. t B S.E. t

(상수) 1.611 .068 23.784*** 1.604 .067 23.805***

가정배경

성별(1=남학생) -.036 .011 -3.145** -.036 .011 -3.197**

가구소득(ln) .013 .011 1.221 .012 .011 1.164

부모학력 .024 .006 4.255*** .024 .006 4.244***

부모와의 대화 .108 .006 18.161*** .106 .006 17.904***

학교 및 

교육배경

학교유형(1=직업계고) -.028 .014 -1.982* -.028 .014 -1.984*

학교유형(1=예체능계고) -.095 .027 -3.515*** -.096 .027 -3.569***

학업성취 .231 .008 29.647*** .231 .008 29.690***

교육포부 .120 .006 19.094*** .119 .006 19.079***

진로교육 만족도 .114 .006 18.417*** .114 .006 18.409***

현장체험경험(1=있음) .099 .012 8.174*** .099 .012 8.114***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1=있음) .012 .014 .857 - - -

아르바이트 동기(1=비금전) - - - .119 .027 4.326***

아르바이트 동기(1=무경험) - - - .017 .016 1.113

R2 .255 .257

adj R2 .254 .256

F 300.884
*** 277.876***

*p < .05, **p < .01, ***p<.001

<표 Ⅳ-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N=9,666)

이트 경험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며, 이들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B = .007, p>.05). 모형 2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성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다. 청소년의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성숙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나(B = 

.104, p<.001), 아르바이트 무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B = .019, p>.05).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

로성숙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르바이트 동기를 구분해서 분석하면 비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보다 

높은 진로성숙을 보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

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가정배경으로 설정한 성별, 부모학력, 부모와의 대화는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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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으나, 가구소득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및 교육배경으로 설정한 학업

성취, 교육포부, 진로교육 만족도, 현장체험경험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나, 학교유형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모형 1 모형 2

B S.E. t B S.E. t

(상수) 2.184 .084 26.149*** 2.174 .083 26.156***

가정배경

성별(1=남학생) .059 .014 4.199*** .059 .014 4.166***

가구소득(ln) .011 .013 .840 .010 .013 .799

부모학력 .028 .007 3.959*** .028 .007 3.950***

부모와의 대화 .149 .007 20.331*** .147 .007 20.134***

학교 및 

교육

학교유형(1=직업계) -.023 .018 -1.338 -.023 .017 -1.338

학교유형(1=예체능계) .045 .033 1.340 .043 .033 1.304

학업성취 .162 .010 16.862*** .162 .010 16.881***

교육포부 .061 .008 7.856*** .061 .008 7.836***

진로교육 만족도 .096 .008 12.586*** .096 .008 12.574***

현장체험경험(1=있음) .092 .015 6.105*** .091 .015 6.060***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1=있음) .007 .017 .374 - - -

아르바이트 동기(1=비금전) - - - .104 .034 3.073**

아르바이트 동기(1=무경험) - - - .019 .019 1.002

R2 .139 .140

adj R
2 .138 .139

F 141.757
*** 130.845***

*p < .05, **p < .01, ***p<.001

<표 Ⅳ-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N=9,666)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KEEP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

트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연구대상은 KEEPⅡ 

1차(2016)년도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며(N = 10,558), 결측치를 제외한 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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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

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사이의 관계도 조사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정배경 변수들과 학교 및 교육 변

수들을 통제함으로써 분석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

시한 선행연구들[31, 32]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를 구분하여 분

석하면,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를 가진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자기효능감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

는 점에서 Cunnien 등(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Cunnien 등(2009)의 연구는 아르바이

트의 노동 강도 및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상사의 지원과 청소년의 경제적 및 일반적 효능감 간

의 관계를 밝힌 반면, 이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따라서 두 연구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의 관심과 전공

과 관련되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비금전적으로 시작한 아르바

이트는 청소년에게 학습과 숙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12, 16], 그 결과 청소년의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들[38, 39]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동기를 구분하면,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성숙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를 가진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

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성숙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최은희(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최은희(2017)의 연구는 아르

바이트 업무의 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를 밝힌 반면, 이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

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규명하였기에 그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금전적 동

기에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진로발달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혹은 효과적으로 진

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준비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이 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며[15], 일

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19], ‘주변 알바’가 아니라 ‘중심 알바’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28], 진로성숙도를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를 가진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보다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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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보였다. 이로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발

달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개인의 진로발달은 자기를 인식하는 것

만큼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로교육에서도 직․간접적인 직업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은 높지 않

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발달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르바이트 동기를 고려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비금

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모, 교사와 청소년지도자, 고용주와 상사 및 

동료, 고객과 이해관계자 등 주변 사람들의 개입과 지원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

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육적 지도방안이 모색되어 있지만[26],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학습과 성장보다는 노동인권을 먼저 생각

해야 하는 열악한 아르바이트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을 넘어 진로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선택하고 경험한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

이 논의되어야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금전적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

더라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관심과 능력에 부합하는 아르

바이트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그러한 아

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43]. 따라서 자원봉사, 인턴십, 직무참관(job 

shadowing) 등 학교와 청소년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후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직업체험을 

통해 더 넓은 직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6].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를 중심으로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트바이트의 다양한 속성이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수행하는 일의 속성과 청소년 발달과의 관계, 작업 환경과 경험

에서 동료, 감독자 및 기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청소년 직업역량 및 진로발달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조건과 질을 매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6년에 실시한 KEEP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

행되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점진적이고 지속

적인 변화를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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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의 경험과 동기가 진로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가정배경 변수들과 학교 및 교육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일부 변인들은 이 연구에서

는 다루지 못했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와 논의를 위해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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